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마가복음 14:1-11)     

    한국 전라남도 중도 바닷가에 오래 전 부터 밀려든 이상한 접시와 도자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재수 없는 물건이라 그런 물건을 볼 때 마다 고사를 지내거나 무시해 버렸지만, 

나중에 그 도자기의 가치를 감정해 보니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 나왔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진가를 알아 본 사람과 그 진가를 몰라 본 사람이 등장한다.  

    마가복음 14 장의 맥락을 보면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유월절 엿새 전의 이야기이다. 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고 뜬금없이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 한 것일까?  

 

샌드위치 기법.  

    14:1-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예수를 잡아 죽이자 – 유월절 이틀 전 (빵) 

    14:3-9 마리아: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 – 유월절 엿새 전 (고기) 

    14:10-11 가룟유다: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림 – 유월절 이틀 전 (빵) 

    이른 통해 이 여인 (마리아)과 가룟 유다의 대조가 확실하게 보인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플래쉬백.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결말이 먼저 나오고 전으로 돌아가서 

서술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기법. 마리아의 사건 역시 플래쉬백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아,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헐값에 팔아버렸구나’하고 이해하게 됨. 

    향유옥합 사건은 유월절 엿새전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 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등장한다. 베다니는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소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기대가 남 다른 곳이였다. 이 곳에서 모여 

식사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해서 그녀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음으로 진정한 

가치를 표함. 

1.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드리게 

된다. 

    한 여자, 곧 마리아가 들고 나온 지극히 비싼 향유는 거의 11 Oz 의 부피 (거의 음료수 캔 

만큼의 부피)  순전한 나드 – 인도에서 수입된 순수하고 정제된 기름이며 거의 300 

데나리온의 가치, 그 시대 때의 대략 1 년치 연봉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모두 부어 드렸는데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전부를 드리게 되는데 이는 

절대 낭비가 아님. 이 세상의 최대의 낭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낭비.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비추어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2.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어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치 깨어진 향유옥합과도 같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자신은 

헌신되고 온전히 부서짐으로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향기는 

뿜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깨져야 한다. 그래야 향기가 새어 나온다. 

물병이 터지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빛이 칠흙같은 어두움을 깨뜨리며 몰아내듯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진가는 절대 숨길 수 없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옥합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양은 멋있는 향유옥합이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 깨어지지 

않은 옥합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힘들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아깝게만 느껴진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비해서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소망한다. 

3.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마련이다. 

    가짜를 잡아내는 사람들은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진짜를 몰라 보기 때문이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함으로 복음의 진수를 맛 보고 그 맛을 안다면 가짜를 즉각 분별하게 된다. 가룟유다는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경배의 모습을 보고 아깝다고 

격분한다. ‘차라리 이 돈으로 남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 하면서 혀를 찬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였고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기 원함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었다. 그의 관심은 처음 부터 돈과 명예였다. 

    그 향유옥합이 그렇게 낭비되어 지고, 또 예수님을 통한 정치적인 반란으로 인한 

로마제국의 쇠락이 일어날 가망성이 희박해지자, 가룟유다 에게는 큰 상실감이 찾아왔고 

자기에게 이득 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에 

팔아버린다. 은 30 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몸 값.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가룟유다는 돈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의 힘을 다해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신의 장례를 준비시켜 준 마리아의 경배를 칭찬하시고 그녀의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됨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가룟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힘 

다해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가 되자.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이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자.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낌없이 온 세상에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